
일본 면방회사의 사업전략 

냉혹한 상황변화로 독자적인 생산체제 구축 

 
최근에 와서 일본 면방적 회사의 경영자 중에는, 오랫동안 연달아 공장이 

폐쇄되고 시설이 외국으로 이전 설치되거나 고철로 완전 폐기되면서 10년만

에 보유시설이 약 1/3로 줄어들고 있지만 “일본의 면방적 공장이 완전히 없

어질 수는 없다”는 것만은 믿고 있다. 그러면서도 시설의 감소가 언제, 어느 

정도의 규모에서 멈출지는 알 수 없으며, 혹시 그 시기가 아주 다가와 있는

지도 모른다는 느낌이 든다고 조심스럽게 말하는 사람도 있다. 

 

◎ 면정방기 가동율 70%대로 떨어져 

2002년 말에 일본방적협회의 전 회원사가 보유하고 있는 정방기의 규모는 

전년말 대비 19만추가 감소한 203만추였다. 한 공장의 시설을 평균 5만추 규

모라고 본다면 4개 공장이 없어진 것이다. 

그런데 지금까지의 경향을 보면 일본방협회원사의 정방기 평균가동률은 

1970년대부터 항상 80%대를 유지하고 있었다. 가동률이 80% 밑으로 떨어질 

때쯤 되면 보유 정방기가 줄어들어, 보유 정방기 추수를 기준으로 산출되는 

가동률이 다시 80%대로 상향조정되어 왔었다. 다시 말해 보유시설의 규모와 

가동률은 자연스럽게 상호 균형을 유지해왔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과거 약 

30년간 균형을 지켜온 원칙이 작년(2002년) 4월 가동률이 80% 밑으로 떨어지

고 그 상태가 지속되면서 작년말 가동률은 75%로 떨어졌다. 

가동률이 이 정도로 떨어지면 예년에는 뒤따라서 보유추수가 감소하여, 

80%대의 가동률을 유지하려면 작년말 보유추수는 190만추 정도가 되어 있어

야 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배경에는 부동산인 땅값의 하락을 들 수 있다. 



경영난에 빠진 면방회사들이 부채를 정리하고 지출을 줄이기 위해서는, 감가

상각이 완전히 끝난 생산시설의 매각이나 폐기가 큰 도움이 되지는 않지만, 

공장부지를 매각하면 부동산의 시세가 좋을 때는 부채정리도 가능하고 세금

도 경감되는 효과가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부동산의 거품이 꺼졌을 뿐만 아

니라, 디플레이션(deflation)으로 인해 공장부지를 팔고 싶어도 안 팔리는 상

황이며, 처분이 불가능한 정방시설을 필요시엔 가동하다보니 보유시설을 그

냥 유지하게 되어 가동율이 70%대로 떨어지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 일본산 면사로의 회귀현상 보여 

보유 정방추수는 현재 큰 감소가 없으나, 가동률이 70%대로 떨어지면서 

생산량은 감소하였다. 그런데 금년 춘하절 상품을 생산하기 위한 면사의 수

요가 예년보다 늦은 작년 10월 둘째 주부터 뒤늦게 일기 시작하였지만, 방적

회사는 불경기에 의한 감산으로 재고가 많지 않은 상황이었다. 게다가 수요

기의 막판에 구매요청이 일시에 몰리다 보니 면사가 부족하여 갑자기 면사

시세가 올라갔다. 

그 동안 불경기로 인한 엔화가치의 하락으로 수입면사는 시세가 강한 경

향에 있었고, 일본산 면사는 상대적으로 싼 느낌을 주게 되어 봉제품 도매업

계나 면포 제조업계에서는 시세변동을 예의 주시하면서 소재 구매를 막판까

지 기다려 보다가 구입하려는 경향이 강해지면서 수요가 일시에 집중하여 

품귀현상(品貴現象)이 생긴 것 같다. 이와 같은 면사 품귀소동은 금년에는 감

히 상상도 할 수 없는 뜻밖의 현상이었다. 물론 이번의 면사부족 소동을 수

급균형(需給均衡)의 징조라고 단정할 수는 없겠지만, 그렇다고 완전히 부정만 

할 수도 없는 것 같다. 

현재 일본 내에서 시판면사를 가장 많이 생산하고 있는 나고야(名古屋)의 



곤도방적(近藤紡績所)에서는 일본의 카드사로 생산하는 면직물이나 면 편성

포 중에 일본산 면사가 아니면 짤 수 없는 품종이 많으며, 코마사로 짜고 있

는 편성포도 일본산 코마사가 아니면 안 된다고 한다. 값싼 수입면사가 많기

는 하지만, 수입사로 교체할 수 없을 정도로 품질에 엄격한 수요자가 있다는 

것이다. 일본산 면사의 생산시설 규모를 꼭 필요로 하는 수요에 충당할 수 

있을 정도로 유지한다면 수급은 균형을 이룰 수도 있을 것이다. 

최근 일본내 소매업계에서는 일본산 면사가 수입면사와는 분명히 차이가 

있음을 잘 알고 있어 일본산 면사만을 꼭 사용하여야 한다는 일본산 회귀(回

歸)현상이 뚜렷이 생겨나고 있다. 한때는 중국공장에 대량으로 발주하여 양

질의 상품을 아주 값싸게 구입하려고 소매업자, 도매업자 모두 필사적으로 

노력하였으나, 품질에는 쉽게 넘을 수 없는 한계가 있어 “유니클로” 현상이

라던 값싼 상품에 대한 유혹도 점차 식어가고, 소매업계에서는 일정 품질수

준의 섬유제품을 구매하고자 원가단계에서부터 엄격하게 선별하려는 경향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예전에는 상대도 해주지 않던 방적공장이 살아남기 위한 최후의 방안으로, 

극소량 특수규격의 실도 주문을 받아 단시일 내에 납품할 수 있는 다품종 

소량생산체제를 구축하고 있어 소매업자는 물론 방적공장에게도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 방적공장, 부채꼴의 다품종 소량생산체제 구축 

품질보다 물량 위주로 생산되는 실은, 수입사와의 가격경쟁이 치열하여 생

산거점을 타이, 인도네시아, 중국 등, 이웃의 여러나라로 옮기게 되자, 일본

에 남아 있는 방적공장들은 불가피하게 소량주문을 한데 모아서 공장가동을 

유지할 수밖에 없었다. 이에 따라 방적시설의 레이·아웃(lay-out)도 변하였다. 



그리고 방적공장의 생산시설 규모는 보통 정방 추로 표시하는데, 물론 방

출하는 실이 주로 태번수인 경우, 세번수와 비교하면 같은 만추공장이라고 

해도 정방공정 이전의 시설에는 적지 않은 차이, 엄격히 따지면 생산시설 규

모에 상당한 차이가 있으나, 평균적인 개념에서 비슷한 것으로 보고 여전히 

추 단위로 표시하고 있다. 

일본의 면방공업 규모가 정방기는 분명히 200만추 내외의 수준으로 크게 

축소되었지만, 혼타면공정에서 조방공정까지의 생산능력은 다품종 소량생산

을 감당하기 위한 여유시설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정방공정을 부채의 사

북으로 하여, 전(前)공정으로 갈수록 부채살 모양의 크게 벌어진 체제가 되었

다. 

그 동안 단일 품종만을 양산해오던 공장으로서는, 다품종 소량생산을 하게 

되면 당연히 관리가 복잡해지고, 사람 손이 많이 필요하며, 생산효율도 떨어

진다. 이와 같은 상황아래 많은 공장이 조업을 계속함으로서 당초에는 채산

을 맞추지 못하였으나 다양한 아이디어를 동원하여 이익을 내는 체제를 만

들어 냈다. 

신나이가이면(新內外綿)은 2만8천추의 정방기 70대로, 원면상태로 염색하여 

뽑은 것과 같은 특수 면사의 생산을 장기(長技)로 하고 있는데, 이 체제로 매

월 연 200대의 정방기가 생산품종을 교체하면서 100 로트(lot)의 실을 생산하

고 있으며, 특정 고객만을 위한 특수 주문사는 500kg 이상만 되면 주문을 받

아 생산해 주고 있다. 예전에는 이렇게 작은 양을 주문 받아 생산하면 적자

를 보았지만 지금은 이익을 낼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밖에 다이쇼(大正)방적도 특정 고객만을 위한 특수주문사의 생산에 전념

하여 다품종 소량생산으로 이익을 올리고 있으며, 다이이찌(第一)방적은 결속

방기(結束紡機)등의 각종 정방기로 다품종 소량생산을 함으로서 이익을 올리



고 있다. 굴지의 큰 방적회사들도 다품종 소량생산체제를 더욱 고도화하려는 

동향을 보이고 있다. 

다이와(大和)보는 두개 방직공장만을 분리하여 “다이와·머티어리얼즈

(Marterials)”를 설립하였는데, 그 중의 하나인 마이즈루(舞鶴) 방직공장은 정

방기 130대의 5만추 시설로 월간 40품종의 실을 생산하고 있으며, 앞으로 70

품종까지 늘리고자 새로운 품종을 개발하고 있다. 이와 같이 생산품종이 증

가하면 생산 로트(lot)는 더욱 작아질 것으로 예측하고, 가급적 생산효율을 

높이고자 설비투자도 하고 있다. 

가네보섬유의 일본내 하나뿐인 하마마쓰(浜松)공장에서는 6∼7년전 공장내 

한 구석에 특수 주문사만의 생산을 위해 소로트만을 생산하는 설비를 모아

놓고 비닐로 둘러싼 코너를 만들었다. 이 코너는 서서히 확장되어 현재는 14

대의 정방기와 이에 소요되는 각 공정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30∼40수의 특

수 주문사가 5고리(梱) 이상만 되면 주문에 응하고 있다. 


